
SK, 국세청 간부에 자문료 30억원
검찰, 상훈세무회계 이희완 대표 수사 … 세무조사 무마 대가성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

의로 구속된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62)씨가 SK그룹 계열사 2곳과 청호나이스에서도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완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2010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000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

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루어 조사국

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임원을 소환해 수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SK그룹 측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 차원이 아닌 계열사 2곳이 해당 세무법인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해보면 정상적인 영업행위였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완씨는 퇴직 후 정수기 제조기업인 청호나이스에서도 퇴직 후 매월 500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호나이스에서 받은 돈 역시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퇴임 이후 주정기업 3곳에서 받은 자문료 6900만원을 뇌물로 간주해

기소했으나 대기업에서 받은 자문료 6억여원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희완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

심을 끌었던 인물로, 당시는 한상률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이희완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

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6월15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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